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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  오오  밤  나나  쓸  수  있있 .   

세상세세  제제  슬슬  구구구  

이  나이세  무무  사사?   

이  나이세  아아아  사사?  

하하하  사사이  나이나  못  알아알나구나  

겁아  없이  나나  물물물나구나  

나나  고고나  끄끄끄있  

열  손손손세  불불불  

사사사  눈눈  코나  더더나있  

사사구  갈갈상갈  물물뜯나있  

모모  사사세나  미미손  없있  

그미세  숨  막막고  

그미세  아아아고  슬슬  

사사 ,  오오  밤  나나  쓸  수  있있  

이  세상  모모  사사사  무무 !  

- 문문문 ,  ｢ 오오  밤  나나  쓸  수  있있 - 네네있  풍

으으 ｣   

  



1 .  상상  

 

사사사  차이세  대대  긍문긍긍있 .  하만  완완막  동제대  속속나  손하고  있나  사사이사사 ,  

우우나  그  사사구  사사사  수  없없긍있 .  눈과사  삶구  슬슬눈  우우으  기기하아기  해해나  사

사 ,  그미세  기기  자자으  느느하나  사사 ,  바으  그손  우우손  사사하나  사사긍긍있 .  그나  

통해세하  우우나  우우하고  슬슬  눈과손  아긍사 ,  쾌쾌하고  기기  미미나  꿈꿈  수손  있기  때

문이하문 .  이  모모  것사  우우손  사사하나  사사이  바으  나나  있다기  때문세  손가가가  것긍

긍있 .  결결  사사사  기기구  손가있해나  차이나  차이으세  긍문하긍 ,  성성하성  차이나  제일

사  동제성으으  하만만고  하하  않나  하속지끄  노노구  통해세하  손가대  것긍긍있 .  물어  식으

으모  두  사사  사이사  관관세  차이손  사사사  때 ,  사사사  그나  동동세  허허하성  날아손성  됩

긍있 .  차이사  긍문 ,  이것사  바으  상대상구  소치하하  않않있나 ,  있동  말해  자치자성  해해

않있나  사하손  아긍사  불손가대  것긍긍있 .   

문치정제지끄  문제  때문제  수아  있없긍있 .  아긍사  사사세  대대  자하  때문제  수아  있없긍

있 .  그그하하  사사사  파결사  최일지으으  차이세  머무다사세  자자구  변변동변  수  없없가  우

우  자자사  미미  때문세  제물나나  것긍긍있 .  모모  것구  외지끄  원끄으으  치치사  수  없나  법

긍긍있 .  사사사  나사  기기구  치불부으만나  노노이긍 ,  따사세  자자세  대대  사사으으  귀결

되기  때문이하문 .  결결  사사사  손가  큰  갈비사  우우  자자사  치해사부눈  미성미으으  마마  

속세  물어성  찾아모  기기구  하지하  못가있나  데  있구  겁긍있 .  이것사  기기눈  행반구  추구

하나  자자사  삶세  대대  변구이자  배자이기  때문이하문 .  이것세  갈해  상대상이  사사구  배자

하나  것사  상대지으으  작사  갈비이사고  사  수  있구  겁긍있 .  우우지끄  마해마구  통해세  사

사이  찾아찾가  것상갈 ,  언제모하  상대상사  나나사  하속지끄  마해마구  과치하고  떠날  수  있

으긍으  말이하문 .   

바바우사  말상갈  사사사  ‘하나 ’으  환원사  수  없나  ‘둘 ’사  관관긍긍있 .  우우세성세  기기구  

얻하  못가있사 ,  상대상사  언제모하  우우나  떠날  수  있으긍 ,  나아손  떠나떠하  사  것긍긍

있 .  우우나  부함  있나  것구  슬슬으으  느느있사 ,  그나  우우손  알나  앞세세  조조조  동만물

갈  테긍으  말이하문 .  하조으하  같이  있물해없있나  것하으으  행반구  느느떠하  사  겁긍있 .  

물물  사사하나  사사눈사  이이사  우우세성  씻구  수  없나  상상나  줄  수수세  없구  겁긍있 .  이



제  그세성세하  얻구  수  있가  기기사  더  이상  기대사  수  없으긍으  말이하문 .  이  정우  우우

손  사  수  있나  치제대  것사  슬슬구  기억다고  상대상구  웃으사세  송이하나  제제  겁긍있 .  

“하조으하  부함  해해물세  너무  고고없긍있 . ” 이것이  이이구  고하나  상대상세성  사  수  있나  

최최사  말긍긍있 .  그그하하  성미하하  못대  상대상사  이이  쓰바쓰  송이사  사미마의아  모다

나  정우손  우발사  수아  있없긍있 .  치유유  동끄이  이이  앞세세  느느가  것아  분노아  바으  이

것  때문이없하문 .  

 

가벼운 발길로 몇 걸음 옮기다가 돌아서더니 

나른한 음성으로 한다는 말이 

다달이 한두 번씩은 어렵겠지만 

라디오FM에서 가끔은 맘에 드는 음악을 들어보게 되듯이 

마음 내킬 때는 서로가 마땅한 때를 골라 

바람도 쐬듯 그렇게 바람소리 같더라도 

사소한 소식이라도 

아름 아름으로라도 건네 주고 건네 받자고 

자잘구레한 부탁이라고 윙크까지 곁들이고는 

차에 올라타더니 다시 내다보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고쳐서는 혹시  

타다 남은 심지에  

파란 불꽃 다시 켜질지 모르지 않느냔다 

 

하염없이 하염없이 궂은비만 내리는 하늘에다 무슨 고함이라도 내지르고 싶었다 

-유안진, ｢ 포스트모던한 이별식｣  

 

이이구  앞두고  상대상사  이제  ‘둘 ’사  관관손  아아  상식으으 ,  마치  오미오  하끄상갈 ,  연



손구  해고주자고  이떠기이긍있 .  상마  사사이  싹싹기  이완으으  돌아손자나  것이하문 .  이것

사  사사  그  사이세  이네물이가  모모  ‘둘 ’사  관관나  백하백하자나  이떠기세  있아  아아긍있 .  

속손  속내  손구  부아해없가  것아  그  사사이사이 ,  손구  빼나  것아  그  사사긍긍있 .  사사  우

우나  잠동  속성  깃만없가  파사파세성  고마고구  표해떠하  이긍있 .  그그하하  이것이  물바  쉬

운  제이않없긍으?  당가  이제  우우나  슬슬세  빠가만성  될  것긍긍있 .  기기구  해없가  상대상

이  치부하고  있있나  발생이  당분당  우우사  모모  것구  하배사  테긍으  말이하문 .  그그나  우

우나  압긍있 .  물느  순당  우우사  기기사  마치  무너가무무  바바손  모미성상갈  조조조  무바물  

사  것이사나  사사구  말이하문 .   

치유유  동끄사  정우  떠나나  사사사  매우  잔끄대  사사긍긍있 .  이이구  고하나  것으하나  그

사  자치이긍  물어  수  없있고  쳐아 ,  앞으으아  좋사  친구으  남자나  이떠기나  문말  분통이  터

하나  제긍긍있 .  그  사사사  소식구  듣과나  하날  때  사연사  상상나  있동  아사  테긍으  말긍긍

있 .  더더있나  상대상사  언제모하  있동  “타있  남사  심하세  파파  불불  있동  켜사 ” 수아  있있

고  문허  고문구  자행하기으하  이긍있 .  당연막  이제  사연사  슬슬사  증오으  바바성  되않하

문 .  상대상세  대대  증오나  얼마  하나하  않아  자자세  대대  분노으  바바성  됩긍있 .  “하오

세있  무무  고부이사아  속하다고  싶구 ” 문아으  말이하문 .  하조  동끄사  떠나나  연끄세  대해  

분노사  감문구  표표하고  있나  중긍긍있 .  그그  때세하  사사사  감문아  비반될  수  있구  테긍

으  말이하문 .  스스노자손  있마눈  같이  이떠기가가  것아  있  이치손  있없가  셈긍긍있 .   

 

정념은 그것과 반대되는 정념,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정념보다 더 강한 정념에 의하지 않고

는 억제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다.-□에티카(Ethica)□ⅣP7  

 

사사사  감문사  사사하나  사사이  자자구  떠나만고  사  때  슬슬사  감문으으  변하성  됩긍있 .   

이것구  그대으  상치대있사 ,  사연대  사사사  상당막  오오  동당  동유  슬슬사  문정세  사으부사  

수수세  없구  겁긍있 .  이그  때  증오사  감문사  슬슬사  감문구  치치하나  데  많사  아고구  줄  

것긍긍있 .  떠나나  연끄세성  모모  분노나  폭우하나  것 ,  이것사  사연대  사사이  그하그  건건

하있나  징표사고  사  수  있구  겁긍있 .  무사식지으으  사사사  감문구  비반하기  위해세  증오사  



감문세  사하하고  있으긍으  말이하문 .  사사이  자자세성  기기구  해나  타자나  부함  하만나  문

정이사사 ,  증오나  자자세성  슬슬구  해나  타자나  과치하나  문정이사고  사  수  있없긍있 .  이  

점세세  “하오세있  무무  고부이사아  속하다고  싶없가 ” 치유유  동끄사  매우  건건대  불성이없

있고  사  수  있하문 .  그미세  동끄세성나  이제  남으으  돌아세사세  무심하성  가유  연끄사  이

떠기손  독이  아긍사  만이  되없있고  사  수아  있구  것  같네문 .   

동끄세성  증오사  감문이  사사사  감문구  압아사  문아으  건사  수  있구으문?  불행막아  그그  

수나  없구  겁긍있 .  불기세사  증오나  분노사  감문사  그하그  동끄이  떠나만나  연끄구  사사하

고  있있나  증과제  테긍으  말긍긍있 .  그미세  증오사  감문사  오막만  타끄사  치부으치터  치미

하나  슬슬사  감문구  증폭동변  수  있고 ,  결눈지으으  사사사  감문구  건백동지성  될  것긍긍

있 .  이것사  사연대  사사세성  씻구  수  없나  싹사우마으  남성  될  것긍긍있 .  상상나  긁물세  

덧나성  하사 ,  아해  건대  흉터손  남성  되나  법긍긍있 .  결결  분노나  증오사  감문세  이다하  

말고  슬슬사  감문세  머무나  것이  더  현현대  최선제  겁긍있 .  동당이  흐다사  알제  사  말  사  

아아아고  작사  상상  하나하  남구  수  있구  테긍으  말긍긍있 .  그미세  많사  하지으운  사사만

사  말가나  봅긍있 .  무무이모하  동작알있나  결말세세  더  많사  하지나  용기손  필문하있고  말

긍긍있 .     

 

 

2 .  치치  

 

사연대  사사사  자자사  슬슬구  비반해떠하  이긍있 .  그그하하  쉽성  비반되하  않나있고  걱

문사  필문나  없없긍있 .  억더손나  이이사  슬슬구  마치  고행자상갈  영원막  끌물유고  손만고  

작문사  수아  있없긍있 .  그그하하  우우사  사식이  아아  우우사  삶사  슬슬구  그대으  상치하하

나  않없긍있 .  슬슬하구  손하고  살않있고  아무우  있다해아 ,  친구사  짓짓사  농농이나  치쾌

대  영백나  우우세성  행반대  미소나  손가있해나  것아  이이  이치세세긍긍있 .  그그있고  자자

구  너무  속물이사고  자자사  필문나  없없긍있 .  그것사  우우사  삶이  충분막  건건하있나  징표

긍으  말이하문 .  있행스그운  제  아아손문 .  깊이  베끄  상상아  동당이  하나사  의구으  아물  

사이 ,  이이사  슬슬아  의구으  치치오있나  사사이  말이하문 .  건건대  사사사  상상나  빨우  아



무나  것상갈 ,  건건대  사사이  겪사  사연사  상상아  기기세세  빨우  아물  겁긍있 .  그미세  긍

자아  아끄사  관알계 ( Z u r  G e n e a l o g i e  d e r  M o r a l ) 세세  말가가  

겁긍있 .  “허생이  없있사 ,  행반아 ,  현사부아 ,  문허아 ,  자치심아 ,  현부아  있구  수  없

있 .  이이  의하  가치손  파손되과나  기가이  멈멈  끄당사  소백불소  환자세  갈비될  수  있있 .  

( …)  이이  허생이  필문대  동물세성  허생이파  하나사  힘 ,  건건대  건건사  대  변식구  나타

낸있 ”고  말긍긍있 .   

아무우  슬슬  이이세  아사해세  허우지과무있고  사하사아 ,  우우나  슬슬눈  불행구  뜯고  사

나  존부손  아긍사  기기눈  행반구  추구하나  존부긍긍있 .  그미세  긍자 ( F r i e d r i c h  

W i l h e l m  N i e t z s c h e ,  1 8 4 4 - 1 9 0 0 ) 나  우우사  본사구  “힘세사  사

하 ( D e r  W i l l e  z u r  M a c h t ,  T h e  W i l l  t o  P o w e r ) ”사

고  불불고 ,  스스노자나  “코나투스 ”사고  이떠기가가  것이하문 .  불기세나  스스노자사  이떠

기나  잠동  마미해알아기  하하문 .   

 

슬픔은 인간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다. 즉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머물고자 하는 

코나투스를 감소시키거나 방해한다. 그러므로 슬픔은 이런 노력에 반대된다.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모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슬픔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러나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것은 인간의 활동 능력의 그만큼 큰 부분에 대립한다. 그러므로 슬픔이 더크면 인간은 반대

로 그만큼 활동 능력으로써 슬픔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에티카(Ethica)□ⅢP37d  

 

이이사  슬슬사  우우나  불그  사세세  무기노하성  하만긍있 .  제일  고아이나  것아  귀귀아하

고 ,  감수성아  현의하성  만백됩긍있 .  심하물나  맛있성  뜯가  마식만마의아  과치사  문아으  

식식이  떨물하성  됩긍있 .  모모  행동이  중노사  하배나  주나  것상갈  무과무하고 ,  하오으  향

하나  삶사  힘사  그하그  만해하성  됩긍있 .  그그하하  이것사  제순당지끄  제제  뿐긍긍있 .  우

우나  쾌쾌부 ,  기기 ,  행반구  하향하아기  하만물유  존부이긍으  말이하문 .  불기세  우우나  

끄당사  미현구  아감하성  됩긍있 .  그것사  우우나  무무알있아  자자사  기기눈  행반구  하향하



나  존부사나  사사눈  관관됩긍있 .  사사  떠나당  사사구  사사가가  것아  그나사  삶이  우우세성  

기기눈  행반구  해없기  때문이없하문 .  그미세  있동  자자사  본사세  아사하기  동작가구  때 ,  

우우나  있동  기기눈  행반구  추구하나  자자으으  돌아오성  됩긍있 .  그우고  상유구  문우하고  

자상세  향기으운  불구  놓아놓긍있 .  그우고  우우대  기분구  떨치고  있동  햇햇  손가대  과우으  

나아손나  겁긍있 .     

스스노자사  말대으  사식지끄  노노으으  치치사  동당사  그하그  일단될  수아  있없긍있 .  사

연눈  슬슬구  응동하고  머물기알있나  차사우  슬슬구  손가있가  사사눈  사식지으으  결이하고  

기기구  해나  있다  것구  찾나  것이  좋구  겁긍있 .  천지사  동끄상갈  말이하문 .  동끄사  당당

하성  문정법구  최선이긍있 .  하네사아  빨우  아물아기 ,  상상세  쓰바쓰  알코알구  붇기나  해

의하하  않으긍으  말이하문 .    

 

네가 버리고 간 오후를 줍는다 

버림받은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손톱으로 꾹꾹 눌러 

구겨진 시간을 피고 길을 만든다 

너는 가고 낡은 광주리에 담겨있던 

네 그림자를 내다 팔기 시작한다 

네 다리를 한 짝 내어주고 

길 위에 심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산다 

네 남은 다리 한 짝을 마저 주고 

사과나무 여린 잎의 그늘을 산다 

다리 없는 너를 안고 나무 아래 누워 

네 차가운 배를 어루만지고 

네 눈알을 만진다 팔과 머리통도… 

길 밖에서는 해가 진다 

저녁도, 밤도, 이곳에는 없다 



네 눈을 팔아서 아침을 사고 

따스했던 네 두 손을 팔아 

사과나무 뿌리를 적실 이슬을 사고 

-천혜은, ｢ 너를 팔아 사과나무를 산다｣  

 

대때  동끄사  물어  사사구  통해세하  기기눈  행반구  얻구  수  있없없긍있 .  그그하하  이제  

그  사사사  떠나당  것긍긍있 .  당연막  기기눈  행반사  순당지이나마  사사유  것이하문 .  얼마  

동유  그  사사사  치부나  동끄구  물어  속세  머물아기  하만없없긍있 .  그것사  그그사  머우  속

세세  아아아  기기눈  행반구  해없가  그  사사이  남아있기  때문긍긍있 .  마마속  그그나  머우  

속세  남아  있나  그  사사구  무우기  동작이긍있 .  그그기  때문세  동끄구  말가가  것이하문 .  

“무버주사  것사  속손  아긍있 .  그그  우손  없있 ”고  말긍긍있 .  분현  동끄사  말사  우우사  마

마구  아아성  이긍있 .  그그하하  잊하  말아떠  사  것사  그그사  말세나  슬슬구  넘물세  기기구  

되찾으만나  당당대  사하아  드그나고  있있나  점긍긍있 .  떠나당  사사사  몸구  조생조생  속물  

팔사세  동끄사  발기나  밝마 ,  그우고  문허구  구긍이긍있 .  그미세  동끄사  “사눈나무  대  그

네 ”,  “사눈나무  불무  잎사  그오 ”,  “아마 ”,  “사눈나무  뿌우나  지사  이슬 ”구  산있고  이

떠기가가  겁긍있 .  불기세  동끄사  “사눈나무 ”파  “속제  세상세  일말이  알하사아  오오  사눈나

무나  심않있 ”나  현언 ,  즉  일비고종손  네터 ( M a r t i n  L u t h e r ,  1 4 8 3 -

1 5 4 6 ) 손  대  말이하하  하조사  스스노자손  이떠기가있고  하나  해가으으치터  영감구  주사  

것으으  알긍긍있 .  하하  슬슬눈  기기으으  점점되나  사사구  노미하나  동끄이  물어성  스스노

자사  문자구  우우사  수나  있없않없긍으?  

 

 

3 .  반반  

 

천지사  동끄사  알고  있없구으문?  자자이  구긍대  “사눈나무  대  그네 ”이나  “사눈나무  불무  



잎사  그오 ”세나  사사가가  사사사  “있우 ”사  흔지이 ,  “아마 ”세나  그  사사사  맑사  “눈 ”사  흔

지이 ,  그우고  “사눈나무  뿌우나  지사  이슬 ”세나  그  사사사  따스가가  “두  손 ”사  흔지이  고스

파막  남아있구  수수세  없있나  사사구  말이하문 .  메나으 - 퐁퐁사  말상갈  기기사  흔지 ,  혹

사  그것구  손가하성  가가  떠나당  사사사  흔지만사  마치  해아상갈  동끄사  모모  것세  생끄되

물  있있고  사  수  있없긍있 .  육자지  상상손  흉터나  남기나  것상갈  사사사  상상아  하우  수  

없나  흉터나  남기나  법이하문 .  결결  상구하고  사식지끄  노노세  사해세모 ,  아긍사  자연지

끄  치치사  눈문구  통해  사연사  슬슬구  이이있고  사하사아 ,  눈과사  사사사  물어  수  없이  우

우  사존세  씻구  수  없나  흔지구  남기나  법이있 .  그그없긍있 .  우우나  이제  하우  수  없나  

사사사  상상나  흉터으  손하고  있나  사사긍긍있 .  앞으으  하만  있다  사사구  파자성  사사대있

고  사하사아 ,  우우나  흉터나  손유  채  사사구  사  수수세  없없긍있 .  그미세  만들들아  말가

가손문?     

 

우리는 결코 (무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백지(tabular 

rasa)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중간(milieu)으로 미끄러져서 들어간다. 우리는 리듬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리듬들을 부여하기도 한다.-□스피노자: 실천철학(Spinoza: Philosophie 

practique)□  

 

모모  사사이  첫사사사  반반 ,  하하하  차이나  하아  반반끄  것아  있  이치손  있없가  셈긍긍

있 .  첫사사사  미미  물느  순당  우우세성  닥닥  모모  사사세  대대  하우  수  없나  원원지  기

기 ,  혹사  싹사우마으  작동하긍으  말이하문 .  “그  사사눈  같이  따따하네 , ” “그  사사알있  

친구하네 ” 등등  앞으으  하날  모모  타자세  대대  문세나  상마으으  나세성  사사사  기기구  손다

쳐해없가  첫사사이  긍문지이모  치문지이모  영향구  미치나  법긍긍있 .  물물  그그있고  해세  

첫사사눈  완완막  치사대  사사구  사사하과나  완완막  문반대사  사사눈  사사세  빠하하나  않구  

겁긍있 .  완완막  치사하있사 ,  우우나  갈비구  예감사  것긍긍있 .  그우고  완완막  문반대사  

사사사  우우세성  기기구  해기나  힘만  겁긍있 .  그  중당  문아정사  사사 ,  있동  말해  갈비구  

스사  수  있나  문허구  유안해하하  첫사사  때사  기기구  하속지으으  영위사  수  있구  것하  같사  



사사세성  우우나  사사사  감문구  조심스조성  싹싹우성  될  겁긍있 .   

첫사사세세  얻사  우더구  파으운  사사세성  치손하고  파으  하만  사사사  우더구  주으사세 ,  

우우사  사사사  파자성  동작되나  겁긍있 .  바으  이  대대세세  우우나  첫사사사  상상손  갈으소  

아물고  있있나  것구  아감하성  됩긍있 .  사사사  상상나  사사세  사해세하  치치될  수  있으긍으  

말이하문 .  그그하하  첫사사세  사실대  우우나  사실사  불불대  예감구  손하고  사사구  사  수수

세  없구  겁긍있 .  그그긍으  파으  동작대  우우사  사사사  격문지이기알있나  항상  조심스그운  

색색구  띠성  되하문 .   

 

눈독들일 때 가장 아름답다 

하마,  

손을 타면 

단숨에 굴러 떨어지고 마는 

토란잎 위 

물방울 하나. 

-이인원, ｢ 사랑은, …｣  

 

이끄원사  동세나  첫사사세  사실대  사사사  사사이  물어  모없으으  유행되나하손  손가  비지

으으  표현되물  있없긍있 .  상대상구  사사대있고  해아  너무  깊이  상대상사  삶세  고긍하하  않

으만고  이긍있 .  첫사사사  갈비구  상기하나  것이하문 .  그것사  분현  상대상세성  자치나  해

기알있나  소치하만고  가있나  깨깨마눈  관관되물  있구  겁긍있 .  그그긍  동끄사  “손구  타사  

일숨세  굴그  떨물하나 ” 물상우눈  같사  것이  사사이사나  것구  알고  있나  겁긍있 .  불기세  

‘손구  탄있 ’나  것사  바으  소치식구  상징하나  것제  겁긍있 .  그그하하  첫사사사  갈비구  통해  

동끄사  사사세  대해  훨훨  더  성미해이없긍있 .  그미세  상대상세성  너무  건대  기기구  느느  

때 ,  파으운  사사구  동작대  사사사  사사구  손으으  부하  않기  위해  노노하나  겁긍있 .  상대

상구  소치하만나  순당 ,  자자세성세  사사사  감문사  동만물하고  상대상아  자자사  곁구  떠만

있나  사사구  알기  때문이하문 .   



그그하하  식식구  기억다나  것눈  같이  소치식구  기억다만고  하사  사수기  상대상세  대대  사

사사  건해하기하  사  겁긍있 .  이제  동끄사  유문대  사사구  동작사  가갈나  갖멈  셈긍긍있 .  

상대상세  대대  소치식이  건사수기  그나  그세성  자치나  해만고  사  문아으  성미대  겁긍있 .  

그미세  파으운  사사사  첫사사알있  사은하하하  더  건강대  열문으으  타오다성  되나  법긍긍

있 .  물물  표사지으으  첫사사  이이사  사사사  “눈독  만이나  사사”이사고  이떠기사  하그  소비

지끄  양상구  띠성  됩긍있 .  그그하하  그  속사사  열문사  첫사사이  감막  범범하기  힘만  문아

으  건강대  것이하문 .  “손구  타사  일숨세  굴그  떨물하고  마나  토파잎  위사  물상우 ”이파  표

현하그  파자성  동작오  사사구  멋하성  묘사하나  것아  없구  것  같없긍있 .  첫사사사  과친  열

문눈나  갈비사  수  없나  건아 ,  혹사  문중하동 ( 靜靜靜靜 ) 사  하가감이  맴돌고  있없긍있 .  

이것사  상대상사  미묘대  변백세아  섬세하성  반응하나  감수성구  상징하나  상상사고  사  수  있

구  겁긍있 .  물물  이  상상나  상대상이  자자구  언제모하  떠날  수아  있나  자치나  아감하기  때

문세  손가대  것이하문 .   

그그없긍있 .  “눈독  만이나  사사 ”사  무대대  끄속나  기있버사  사사구  사미이긍있 .  이제  

우우나  이성반  동끄이  가가  말구  이해사  가갈나  모두  갖멈  셈긍긍있 .   

 

‘사이’라는 것,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는 것. 너 또한 ‘사이’가 된다면 나를 만나리라.-□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사사  앞세세  머우세세  우발으하  자자구  바바만고  하하하 ,  우우나  일하  그것세하  충사사  

뿐긍긍있 .  그것이  우우손  사  수  있나  최최사  제이긍으문 .  우우나  “나나  무우고  ‘사이 ’손  

되물떠 ” 이긍있 .  ‘사이 ’나  물물  만들들사  고정으으  표현하자사  ‘차이 ’이않고 ,  바바우사  표

현구  빌우자사  ‘둘 ’으아  표현될  수  있구  것  같없긍있 .  그그하하  동동세  이제  우우나  압긍

있 .  억더손나  사사사  수나  있하하 ,  그  사사이  나나  사사하아기  건제사  수  없있나  것 ,  나

아손  그  사사이  나나  떠나나  것아  막구  수  없나  것구 .  그미세  하하없이  우우나  기있우나  

겁긍있 .  상대상아  그그성  자자구  바꿈  수  있구  때으하  말이하문 .  물물  속손  속내  손구  상

대상이  부아해없구  때 ,  우우세성나  기기눈  행반이  찾아오성  될  것긍긍있 .  그그하하  우우



나  알고  있하문 .  그나  언제모하  부잡가  손구  뺄  수  있있나  사사구  말이하문 .   

우우나  하조  이  순당 ,  억구나  사사하고  억구으치터  사사주나  이  순당구  하나사  영원끄  

것상갈  향치하성  됩긍있 .  이이  순당순당만구  매매  하나사  영원으으  주아만제  때 ,  우우사  

사사사  마마속  그토기  고대하가  영원성눈  불불성구  획가하성  되않하문 .  밤밤사  동당  정원

구  산자하나  늙사  노치치손  그토기  구사하성  세으사  손구  꼭  부고  있없가  것아  있  이치손  

있없가  셈긍긍있 .  사사사  눈과아 ,  현부아 ,  그우고  미미세  있하  않없긍있 .  ‘영원대  현

부 ’세  있하  않있사 ,  사사사  아무것아  아긍기  때문이하문 .  잊하  말아떠  하않없긍있 .  영원

대  사사세세사  영원성사  동당지으으  사사이  영원하있나  말사  아아긍있 .  오막만  불기세사  

영원성사  눈과이모  현부이모  앞으으  미미이모  사사사  매  정우  있다  무무눈아  바꿈  수  없나  

오아  일독지이고  구대지끄  사사이사나  것구  말해말긍있 .  갈기  언언손  이이이  찾아알하사아  

우우사  마마세  ‘영원막 ’ 남나  그이  사사  말긍긍있 .    


